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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필자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학부 온라인 
영문학 수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국내 온라인 교육이 
어떠한 어려움과 과제를 지녔는지 함께 점검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산대
학교 영어영문학과 학부 신입생의 전공기초 교과목인 <영미시 입문>과 학부 고
학년 학생들의 전공심화 교과목이자 국제어(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영미 생태
문학 읽기>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팬데믹 시대 비대면 온
라인 강의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라인 강의
의 설계과정에서 학습자를 배려하는 민주적 소통이나 동료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한계를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화이트보
드’, 교수와 학습자의 실시간 질의응답 활동을 돕는 ‘슬라이도’, 그리고 협업을 
통해 완성하는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마인드마이스터’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극복해보려는 일련의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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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이라는 대학 교
수법의 보편적 원칙이며,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이라는 문맥 속에서 각각 ‘멀리서 소통하기’와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이라
는 말로 표현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국내 온라인 영문학교육이 현재 응급
의 단계를 넘어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수
요에 맞춘 유연한 수업 진행방식과 함께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돌봄의 교수법”을 수업 설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주제어: 응급 원격수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온라인 영문학교육, 

돌봄의 교수법

I. 들어가며: “응급 원격수업”
2019년 12월에 처음 등장하여 이듬해인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범지구적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개
인의 삶과 이웃과의 관계, 국가 간의 교류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의 교육
환경도 크게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유네스코(UNESCO)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65개 조사 대상국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들 가운데 무려 2억 2천만 명 이상이 대학의 일시적 폐쇄나 
수업 단축 등으로 학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 무엇보다 감염병의 확
산 방지를 위해 도시봉쇄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실에
서 진행하는 전통적인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후 1년 반이 지난 2021년 9월 현재에도 유네스코
의 조사 대상국 가운데 절반가량은 점차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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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학생들을 교
육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소위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은 더 이상 대면수업의 보조적 수단
이 아닌 대학의 정규 교육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초기에
는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모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장단점을 인
식하고 적응하기까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2) 당시 교육전문가
들은 팬데믹 초기의 급격한 학습환경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분석했
다. 첫째는 온라인 수업이 교실에서 진행하는 대면수업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미래의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
가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한 온라인 교
육이 체계적이거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응급의 단계이며 따라서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 설계와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입장을 대표하는 예는 교육사학자 조너선 짐머만(Jonathan Zimmerman)

이 작년 3월 미국의 대학신문인『고등교육 연대기』(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기고한 「코로나바이러스와 위대한 온라인 학습 실험」(“Coronavirus 

and the Great Online-Learning Experiment”)이라는 글이다. 짐머만은 1990년대 초
반에 시작된 온라인 교육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의 위기가 오히려 지금까지 구축해 온 비대면 원격교육의 
성장세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표현을 빌
리자면 팬데믹은 미래의 온라인 교육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자연실험”(unprecedented natural experiments)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 이어서 그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배우는 것이 적다면 대학들은 온라인 교
육을 위해 들인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온
라인 교육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나를 포함해 대면교육을 하
는 교수들의 일자리는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측하며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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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는다. 실제로 온라인 교육시장은 지난 30년간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학
습(Online Learning), 원격 학습(Distant Learning), 가상교실(Virtual Classroom), 그
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학습(Mobile Learning)이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모델을 개발해 왔다. 대
학들은 이런 온라인 수업방식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캔버스
(Canvas), 블랙보드(Blackboard), 무들(Moodle),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등과 같은 오픈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국내의 경우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더
불어 최근에는 줌(Zoom), 웹엑스(WebEx), 구글 미트(Google Meet) 등과 같은 화
상회의 도구도 비대면 수업을 위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짐머만의 요점은 현
재의 팬데믹 상황을 그동안 축적해온 디지털 교육시장의 인프라와 미래의 성장
세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여기자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을 온라인 교육의 효용성 확인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 짐머만의 주장은 
교육행정이나 교육경제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감염
병 확산으로 인해 캠퍼스 봉쇄나 수업 단축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교육환경의 긴급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인
다. 팬데믹 이전의 온라인 교육은 디지털 도구의 사용과 활용에 비교적 능숙한 
소수의 교수자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학습계획표와 충실한 콘텐츠를 바
탕으로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대면교육과 함께 하나의 선택지로 주어졌다. 이에 
반해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육은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았던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수업방식에 가깝다. 

한편, 짐머만이 온라인 교육의 긍정적 기능을 주로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온라인 교
육에 대해 조금 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육공학 연구자들은 팬데믹 시대의 온라
인 교육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에 “응급 원격수
업”(Emergency Remote Teaching, E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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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안한 찰스 하지스(Charles Hodges) 등은 「응급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의 차
이」(“The Difference Between Emergency Remote Teaching and Online Learning”)라
는 글에서 전통적인 온라인 수업이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된 형태였다면, 팬데믹 시대
의 온라인 교육은 마치 전쟁터나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는 천막 교실
처럼 부족한 자원으로 긴급히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교육전문가들 사이의 
우스갯소리로 부연하자면, 과거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일반
적인 교수법인 “Pedagogy”라면,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수업은 응급상황을 벗어
나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의미의 “Panic-gogy”라는 것이다(Kamenetz). 

하지스가 “응급 원격수업”이라는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학습활동을 일컫는 
“learning”이 아닌 “teaching”으로 특별히 표기한 것도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교
육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양방향의 소통보다는 교수자의 “전달 방식”(delivery 

mode)에 좀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3-5). 따라서 “응급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전달 방식”을 최대한 다양화하고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 학습자 중심의 수업 설계와 평가방식 개발, 온라인 강의를 위한 대학의 투
자와 행정지원 등이 중요해진다. 

하지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라스 보스컬트(Aras Bozkurt) 등도 “응급 원격교
육”(Emergency Remote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팬데믹 시대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하지스가 교수자 중심의 “전달방식”에 주목했다면, 보스컬
트는 31개국의 교육환경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성공적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
한다. 나라마다 사회의 부조리,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현상의 정도가 다르며,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학습자의 수
업 참여와 교육 설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보스컬트는 현재의 “응급 원격교육”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학습자를 사회
적 약자로 보고 배려하는 “돌봄의 교수법”(Pedagogy of Care)이 필요하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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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돌봄의 교수법”은 먼저 온라인 강의 설계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는 일에서 시작하며, 

나아가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정
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배려해줄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방식을 지
향한다(4). 

본 논문은 필자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온라인 영문학 수
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국내 온라인 교육이 어떠한 어려움과 
과제를 지녔는지 함께 점검해보고자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고등교육 환
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거시적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하지스와 보스컬트를 포함하여 교
육공학계에서 지금도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3) 이런 교육공학 연구자들의 거시적 
분석과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인문학 분야에서도 응급 원격교육으로서 대학의 온라인 
수업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의 연구 
분야인 영어영문학 관련 교과목의 경우, 원영선의 「“응급 원격수업”: 19세기 영문학 
전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 변환사례」(2020), 장선영의 「현행 영어교육과 영문학: 

코로나 이후 온라인 토론 영미시 수업」(2020), 그리고 서정아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2021) 등이 선구적인 역
할을 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어영문학과 학부 신입생의 전공기초 교과목인 
<영미시 입문>과 학부 고학년 학생들의 전공심화 교과목이자 국제어(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영미 생태문학 읽기>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팬데믹 시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라인 강의의 설계과정에서 학습자를 배려
하는 민주적 소통이나 동료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교육의 일반적인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한
계를 익명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화이트보드(Whiteboard), 교수와 학습
자의 실시간 질의응답 활동을 돕는 슬라이도(Slido), 그리고 협업을 통해 완성하
는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마인드마이스터(Mindmeister) 등 디지털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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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극복해보려는 일련의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이라는 대
학 교수법의 보편적 원칙이며,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팬데믹 시대의 온
라인 교육이라는 큰 문맥 속에서 각각 ‘멀리서 소통하기’와 ‘자기주도적 협력학
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급속히 확대된 대학의 온라인 교육
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일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대면수
업과 공존하며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국내의 온라인 영문학교
육이 응급의 단계를 넘어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스컬트의 “돌봄
의 교수법”이 제시하듯,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유연한 수업 진행
방식과 함께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룰 필자의 수업사례를 포함하여 각 분과학문에서 온라인 수
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뉴노멀 시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4) 

II. 멀리서 소통하기
팬데믹 선언 초기인 2020년 3월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한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한국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인 동시에 위기로 여겨졌고 미디어를 통해 주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5) 이후 봄학기가 끝나가던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의 원격
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략 전국 대학생들의 82% 정도가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낮은 수업 만족도의 원인으로 교수
진의 전반적인 준비 부족과 함께 소통의 부재를 제시했다(조인식 5). 특히 다음 두 구
절이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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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의 교육내용을 원격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의 특징
을 이해하고, 강의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
여 교수와 학생 간에 또는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
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함. 

일부 교수는 원격수업에 사용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동영상 제작 및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충분히 전달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음. (조인식 6)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미리 준
비한 동영상 강의나 음성자료 등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는 비동시적 
형태와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동시적 형태가 있다. 필자가 위의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불만이 온라인 수업의 비동시적, 동시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소통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핵심은 시간적, 공간적 제
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
는 것, 말하자면 ‘멀리서 소통하기’(Distant Communication)라고 할 수 있다. 실시
간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전공지식만 전달한 채 소통의 과정이 
없다면 학습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
께 대화하는 전통적인 대면수업과 온라인을 통해 멀리서 상호작용하는 원격수
업은 소통에 쓰이는 도구와 지식의 전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고 그 차이를 강의 설계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는 온라인 수업 참
가자들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교수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공유
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또한 팬
데믹 초기의 응급상황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 조작법이나 수업 콘텐츠 제작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공감수업 전략”, “온라인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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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뮤니케이션”, “학생참여형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의 동기유발 전략”, 

“랜선을 넘어 소통하기” 등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와 학생 사이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강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서 ‘멀리서 소통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플랫
폼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지연 등은 “일반적인 인식
과는 달리 온라인 환경이 오히려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확대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초기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수자의]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675). 필자 역시 2020

학년도 1학기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강의평가에는 예전과는 달리 부
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았던 
필자는 당시에 미리 정리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주로 
집중했으며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했다. 특히 필자는 온라인 수업이 일시적일 것이라 여기며 디지털 도구 활용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크게 떨어졌다. 예
를 들어 수업 중 질의응답이나 토론과정에서 학생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
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웹캠)가 켜져 있어야 하지만 학기 초에 이에 대한 원
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컴퓨터 화면 위에는 필자의 얼굴만 
덩그러니 표시된 채 학생들의 얼굴은 모두 검은색 창으로 표시되어 마치 어두
운 동굴 속에서 혼자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카메라가 모두 꺼져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오직 콘텐츠 설명에만 집중했고 학생들은 검은 화면 속에 앉
아 마치 유튜브 동영상이나 녹화된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는 듯한 수동적인 태
도를 보였다. 간혹 수업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직접 호명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나서는 학생은 별로 없었다. 이후 학기 중반부터는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줌의 상호작용 도구인 채팅과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익명의 상태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교수의 물음에 먼저 응답하거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했다. 필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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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카메라를 켜도록 유도했다. 프라이버
시를 걱정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가상 배경을 사용하게 했
으며, PC에 웹캠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카메라를 보조 도구로 사
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수강생들의 방관적 태
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 

필자가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한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은 사용자의 목적
과 운영 방법에 따라 “중계형 미디어”(Broadcast Media)가 되거나 “소통용 미디
어”(Communicative Media)가 될 수도 있다. 중계형은 교수가 콘텐츠를 일방적으
로 전달하는 “일대다”(one-to-many)의 위계적 소통방식이라면, 소통형은 교수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대다”(many-to-many)의 열린 소통방식
이다(Bates 232). 필자가 2020학년도 1학기의 실수를 상기하며 이후 온라인 강의 
설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또한 ‘어떻게 하면 줌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
랫폼을 지식 전달만을 위한 중계형 미디어가 아닌 소통을 위한 열린 채널로 사
용할 수 있는가?’였고,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 디지털 도구를 활용했다. 먼저 
상호작용 확대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도구는 줌에서 간단한 필기와 스
케치를 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이다. 화이트보드는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 슬라
이드로 깔끔하게 정리한 수업내용을 보여주는 대신 교수가 직접 판서하는 과정
을 보여줌으로써 강의내용을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특
히 태블릿을 연동하여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면 쉽게 그림이나 도표를 그릴 
수 있고, 형광펜 밑줄을 그어 강조하거나,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옴!’과 같이 
유머러스하게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손으로 쓴 듯한 자연스러운 필
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물론 화이트보드처럼 파워포인트나 PDF 문서에도 비슷
한 방식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나 펜으로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소소하
지만 이런 디지털 도구의 비언어적 혹은 ‘감성적’ 측면을 이용한다면 학생들에
게 대면수업과 같은 실재감을 줄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집중력 또한 자연스럽
게 증가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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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21학년도 1학기에 진행한 <영미시 입문>에서도 화이트보드를 상호
작용을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먼저 이 수업은 영어영문학과 신입생
이 영미 시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지식과 함께 주요 
시학 용어와 개념들을 학습하는 전공 기초과목이다. 학기 전반부에는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시학의 특징을 개괄하고, 후반부에는 모더니스트를 비롯
한 현대 영미시인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6) 필자는 신입생들이 시문학 텍스
트를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줌
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했다. 화이트보드는 온라인 수업에서 판서를 편리하
게 해주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가 큰 심리적 부담 없이 소통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학생들은 이름이 자
동으로 표시되는 줌의 채팅 기능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간단한 질의응
답에 참여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훨씬 더 선호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서 교수자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대답하거나 그룹 토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는 아마도 소극성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발언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익명의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
도했다. 예를 들면 낭만주의 시문학 공부를 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먼저 학생들
에게 “여러분이 ‘낭만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1분 정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다음 각자 
떠올린 이미지를 화이트보드에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놀랍게도 그
동안 질의응답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 대부분이 화이트보드에 자기 생각을 써
넣었다. 같은 방식으로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와 같은 
시구의 의미를 묻거나, 존 키츠(John Keats)의 “아름다움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
름다움이다”(“Beauty is truth, truth beauty”)가 등장하는 시작품의 제목을 묻기도 
했다. 이렇듯 줌의 화이트보드는 편리한 판서 기능인 동시에 온라인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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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소통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기
에 교수의 물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며, 이런 과정은 궁극적으로 자
신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증진한다. 

화이트보드 기능은 간단한 질의응답을 운용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이 써넣은 
내용이 모두 한 화면 속에 제한되어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거나 응답 내용이 길어지면 토론의 효율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어렵
다. 이에 필자가 대안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간단한 설문조사나 익명 대화
를 나눌 수 있는 슬라이도라는 디지털 도구이다. <그림 1>과 <그림 2>의 예시에
서 보듯이, 화이트보드와는 달리 슬라이도에서는 학생들의 답변을 하나씩 나열
하거나 그룹으로 엮어서 보여주기에 교수가 응답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 참여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여 학생들은 스마트
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거나 PC의 경우 슬라이도의 공식 웹사
이트(slido.com)로 들어가서 교수가 부여한 코드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교수 또
한 슬라이도의 콘텐츠를 파워포인트에 연동할 수 있기에 수업 중 공유화면을 
여러 번 전환하지 않고 학생들과 대화하듯 매끄러운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화이트보드가 간단한 설문이나 용어설명에 유용했다면 슬라이도는 학생들이 응답
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가 전공지식과 연관된 피드백을 줄 때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영미시 입문>에서 W.B. 예이츠(W.B. Yeats)를 19세기 영국 낭만주의와 
20세기 모더니즘 시문학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시인으로 
설명하며, 그의 초기작을 대표하는「이니스프리 호도」(“The Lake Isle of Innisfree”)

와「쿨 호수의 야생백조들」(“The Wild Swans at Coole”), 그리고 후기작을 대표하는 
「차가운 하늘」(“The Cold Heaven”)과 「재림」(“The Second Coming”)을 20세기 
초반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읽도록 했다. <그림 1>의 경우 예이츠의 “차가운 하
늘”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이해한 의미
를 자유롭게 적었고, 필자는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하나씩 읽어가며 텍스트와 
함께 이전 수업에서 언급했던 예이츠와 모든 곤(Maud Gonne)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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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슬라이도의 “오픈 텍스트”(Open Text) 형식의 응답 예시. 
예이츠의 시 「차가운 하늘」(“The Cold Heaven”)에 관한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이며 40명의 수강생 중 14명이 응답했다. 슬라이도 운영 초기에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입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먼저 1분 정도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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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슬라이도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응답 예시. 예이츠 
시문학의 특징에 대해 1분 정도 자기 생각을 정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키워드 
하나를 입력하도록 했다. 같거나 유사한 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다. 40명의 수강생 중 23명이 응답했다. 슬라이도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응답 참여율을 지금보다 좀 더 높이고 무임승차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자의 다음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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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이야기,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아일랜드 시인으로서의 면모, 신을 향한 작
가의 상상력, 신비주의 시인으로서의 비전,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절망 등에 대
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했다. 필자는 매 수업 <그림 1>과 같은 오픈 텍스트(Open 

Text) 형태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가령 ‘예이츠의 시「쿨 호수의 야생백
조들」의 자연관과 19세기 낭만주의 자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재림」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특징짓는다면?’과 같이 매우 포
괄적이고 분석적인 사유가 필요한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슬라이도의 서술형 응답 외에도 <그림 2>처럼 학생들의 생각을 비슷한 내용
으로 묶고 또 빈도수에 따라 크게 표시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형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예이츠의 시문학의 특징을 정의해보라는 물음에 많은 학생이 
“삶”, “상징”, “비판적”, “과도기”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이런 슬라이도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필자는 학생들이 예이츠의 시를 읽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시하거나 누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림 2>에서 “삶”과 “그리움”을 제시한 학
생들의 경우 예이츠의 시를 모드 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작품으로만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의 시를 조국인 아일랜드에 대한 애정
으로 읽거나 신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
복해서 상기시켜주었다. 

필자는 학기 말에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구글폼(Google Form)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위한 디지털 도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 40명의 수강생 중 설문 응답에 참여
한 12명의 학생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줌의 
화이트보드나 슬라이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익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상을 눈치를 보지 않고 말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디지털 도구로 서로의 의견을 나눈 것이 재밌었다”, “부
담이 없고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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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1학년도 1학기 <영미시 입문>의 학기 말 강의평가 중 비대면 
수업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피드백이다. 40명의 수강생 중 

1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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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반대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익명으로 [토론] 하는 것으로 모든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다”, “[토론 참여를] 하는 
사람들만 계속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등과 같이 아쉬움을 표현한 내용도 
있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노력을 학습평가에 반영하는 일은 
향후 필자가 수업 설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요점은 화이트보드와 슬라이도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학
생들이 익명성 속에서 큰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미시 입문>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는 설문에 학생 두 명은 익명으로 진행한 토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학생 A: 학기 초반에 수업을 진행하실 때 줌에서 소회의실을 열면 참여율
이 그날그날 달라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강의 
후반에 쓰신 슬라이도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B: 줌의 소회의실에서 그룹 토론을 할 때 토론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익명으로 할 때, 참여도가 훨씬 높았
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명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토의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학우들에게도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소
회의실 그룹토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학생들 대부분 줌의 소회의실보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슬라이도가 
상호작용에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일부는 토론에 참여하기보다는 수업 후반부에 교수가 정리해주는 내용만 
받아적는 학생들도 있었다. 실제로 <그림 1>과 <그림 2>에서 스크린 상단 우측
에 표시된 참여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슬라이도의 질의응답이나 그룹 토론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평균적으로 전체 수강생의 절반 정도였으며 질문
의 내용이 어렵거나 응답할 내용이 많다고 느낄 때 참여율은 더 떨어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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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에서 
참여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앞으로 필자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카훗(Kahoot)과 같은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도 참여율을 높이
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슬라이도만 사용하기보다는 멘티미터
(Mentimeter)와 소크라티브(Socrative) 등 교수자와 학습자가 익명으로 간단한 퀴
즈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참
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일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여기서 언급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도구를 이용하여 어떻게 학
생들의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어떤 측면에서 자기주도적인 협
업과 공동의 과업 수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통해 설
명하고자 한다.

III. 자기주도적 협력학습
‘멀리서 소통하기’와 함께 필자가 온라인 수업의 설계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
했던 두 번째 키워드는 ‘자기주도적 협력학습’(Self-directed Collaborative Learning)

이다. 교수의 강의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수업방식과는 달리 협력학습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조모임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그룹 토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일련의 수업 활동을 일컫는다. 교육공학 연구자 
가운데 한순민은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
과」라는 연구에서 조모임 활동과 같은 협력학습이 대면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구의 결론에서 “활발
한 조모임을 가능하게 했던 e-class 상의 온라인 학습활동에 대해 대다수 대학생
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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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협동학습이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
어선 협동학습으로 이어져 학습이 더욱 심화, 확대되는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감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25).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의 수업 
진행 경험은 다양하며, 심지어 매 학기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강의라도 학생들
의 협업 수준은 참여자의 수와 성향, 물리적인 수업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조모임에서 개별 학습자들의 성향이 잘 맞지 않거나 지나친 경쟁의
식으로 서로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때론 무임승차 하는 조
원으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
다.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에서 분명 이상적인 교육방식이지만, 이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지연 등은 성공적인 온라인 협력학습의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온라인 협력학습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공동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과업으로서 풍부하고 실제성이 있는 문제를 활용해야만 비로소 학습자들이 협력
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둘째, 협력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 설계가 필요
하다. . . . 최근에는 학습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학
습패턴을 파악하는 학습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그룹의 상호작용 및 학습 진
행 과정을 실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온라인 협력학습의 과정 중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교수실재
감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지적인 학습효과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언제 어떠한 형
태의 중간산출물에 대하여 교수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사점을 제시해야 한
다. (6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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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업 제시’,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 ‘시의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업의 운영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은 협업의 모든 과정
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조모임, 그룹 토론, 팀 프
로젝트 활동 등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방관하는 “동료 학습자”(fellow-learner)에 
머물기보다는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개별 학습자들 사이에 충
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연결고리”(link)가 되어야 한다(Bates 132).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주도적 협력학습 증진을 위해 사용한 디지털 도구는 사
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구글 문서(Google Docs)

가 많이 쓰이며 최근에는 포스트잇과 유사한 형태인 패들렛(Padlet)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 협업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줌에 탑재된 협업 도구인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회의실 기능의 경우 교수자가 제
한된 시간 동안 다수의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참여자가 30명이고 각 소회의실
에 6명을 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교수자는 A, B그룹의 토론을 모니터링하는
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나머지 C, D, E 세 그룹의 토론을 모두 확인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섯 개의 그룹이 각자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발
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단순히 요약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학습 효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필자는 모든 참여자가 같은 공간 속에서 동시에 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교수가 협업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로 마인
드마이스터라는 온라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즐겨 사용했다. 학생들은 수업내
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인드맵의 내
용을 함께 입력하고 확장해나가며 최종적으로는 거대한 지도의 형태로 일종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미시 입문>의 경우 필자는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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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화면 중앙의 “20세기 영미시”라는 교과목명 주위로 시인 네 명의 이름(W.B. 
예이츠, T.S. 엘리엇, 랭스턴 휴즈, 실비아 플라스)이 중심 키워드로 네 개의 
분면(分面)에 배치되어 있다. 네 명의 시인 이름 아래로 핵심적인 수업내용이 

하위 키워드로 입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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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인드맵에 있는 네 명의 시인 가운데 랭스턴 휴즈 부분을 
확대하였다. 시인의 이름 아래로 수업내용을 반영한 다섯 개의 키워드가 

배열되어 있고, 학생들은 각 키워드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간략히 적거나 
때론 다른 학생이 써넣은 내용에 부가적인 설명을 남기기도 했다. 입력 후 

교수가 함께 마인드맵의 내용을 검토하며 부정확한 내용이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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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이츠를 포함하여 T.S. 엘리엇(T.S. Eliot),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 그리
고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에 관한 마인드맵을 그리도록 했다. <그림 4>에서 
보듯 교수는 네 개의 구역에 각각 시인 네 명의 이름으로 중심 키워드를 만든 다
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 키워드를 배치 두었다. 학생들은 
미리 배치된 키워드를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율적으로 채워나간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다른 학생이 써넣은 내용을 보충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학습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했다. 좀 더 자세
한 설명을 위해 마인드맵의 왼쪽 위에 있는 랭스턴 휴즈 부분을 확대한 <그림 
5>를 보자.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인 휴즈는 1920년 흑인 문예부흥 운
동인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를 상징하는 작가이며, 특히 재즈 문화
와 서구의 모더니즘 시문학을 접목한 “재즈 시”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했
다. 필자는 휴즈의 작품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문맥과 함께 “재즈 시”의 특성
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이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5>에서 보듯 “Harlem 

Renaissance”, “Diaspora”, “New Negro”, “Blackness”, “What does it mean to be 

Jazzy?” 등의 하위 키워드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각 키워드에 설명을 덧붙이며 
큰 어려움이 없이 마인드맵을 완성했고 줌의 소회의실 활동과는 달리 매우 높
은 집중도를 보였다. 필자는 수업 후 학생들에게 완성된 마인드맵의 공유링크를 
전달하며 기말고사 준비를 비롯하여 강의내용을 복습할 때 마인드맵이 유용하
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실제로 기말고사 후 실시한 강의평가에서 한 학생은 “마
인드마이스터를 통해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정리해봄으로써 놓친 부분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필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영미 생태문학 읽기>라는 과목
에서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협력학습을 유도했다. 이 수업은 영어영
문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심화 과정으로 영미권의 생태문학을 소개
하며, 학생들이 환경인문학(Environmental Humanities)의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윤리적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수업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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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영어)로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14명이 수강했다. 

강의교재는 소설, 시, 수필 등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 

뮤직비디오, 만화영화 등 다양한 시청각 보조자료를 활용했다. 1주차 수업 주제
인 웬델 베리(Wendell Berry)의 수필「먹는 즐거움」(“The Pleasures of Eating”, 

1990)과 윤리적 섭생을 시작으로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The 

Omnivore’s Dilemma, 2006)에 나타난 현대 소비주의 문화와 지속가능한 푸드시
스템, 다큐멘터리 영화 『푸드 주식회사』(Food, INC, 2008)를 통해 살펴본 비윤
리적인 현대 음식산업의 문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
(Silent Spring, 1962)을 통해 드러나는 무차별적인 DDT 살충제 살포와 예상치 못
한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의 『이것이 모든 것
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2014)를 통해 본 약탈적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후변화, 자메이카 킨케이드(Jamaica Kincaid)의 『어느 작은 섬』(A 

Small Place, 1988)에 나타난 식민주의와 윤리적 에코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를 순
차적으로 다루었으며,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마
인드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교수가 직접 학습자료를 설명할 때보다 마인드맵과 같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
어가는 지식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때론 마인드맵 작성을 게임처럼 생각
하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미 생태문학 읽기>에서는 특별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씨
앗 관찰일지’(seed observation journal)를 작성하여 공유하는 워크숍 형태의 자기
주도적 협력학습 또한 실험적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치
는데, 먼저 학생들이 각자 일정 기간 씨앗을 기르며 관찰일지를 작성한 다음 작
성한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발표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후 대학의 학
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관찰일지를 공유하며 평점과 짧은 감상평
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개별 학습자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개인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인 동시에 ‘식물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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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생들에게 배부한 ‘씨앗 관찰일지’ 과제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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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생태중심적(ecocentric) 사유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다
는 점에서 전형적인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기도 하다. 

워크숍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교수가 비빔밥용 새싹채소 씨앗을 봉투에 담
아 워크숍 과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그림 6>은 ‘씨앗 
관찰일지’ 과제를 설명한 유인물이다. 과제의 주제와 목적 설명을 포함하여 씨
앗을 발아시키는 방법과 새싹채소 기를 때 주의사항, 관찰일지 작성 방법, 과제 
제출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이지연 등 
이 성공적인 온라인 협업을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원칙 가운데 ‘구체적인 과업제
시’에 해당한다.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씨앗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재활용품
을 사용하여 씨앗을 길러야 하며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
켜보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씨앗 관찰일지’를 작성한다. 이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시간에 각자 3분 정도 자신이 작성한 일지의 내용을 소개하며 식물 기르기
의 경험과 생태중심적 사유를 공유하게 된다. 발표 후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
해 학생들이 서로의 일지를 읽고 별점 부여와 함께 간단한 감상평을 적는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참여자가 새싹을 성공
적으로 잘 길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다. 설
령 중간에 새싹이 시들어버렸더라도 매일 식물을 관찰하며 다른 종의 삶에 관
심을 기울이는 과정 자체를 성실히 기록하는 일이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이었다. 

<그림 7>의 예시에서 보듯이,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은 식물에 대한 관
찰과 함께 자기 내면의 변화 또한 섬세하게 기록했다. 필자는 학생들의 일지와 
동료평가를 점검하며 자연스럽게 협업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8>의 경우처럼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적절한 워크
숍의 의도와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과제를 
완성하도록 독려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온라인 교육환경 속에서 대면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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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씨앗 관찰일지’의 예시. 이 학생은 씨앗의 발아 순간부터 
새싹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씩 관찰하였다. 일지에는 

식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식물이 목마른 순간은 
언제일까?’와 같은 식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색의 과정 또한 

기록하였다. 워크숍의 온라인 발표회에서 새싹을 길러 먹으며 웬델 
베리(Wendell Berry)가 그의 에세이「먹는 즐거움」(“The Pleasures of 

Eating”)에서 제시한 “책임 있게 먹는 일”(Eating responsibly)이 즐거울 수 
있음을 경험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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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씨앗 관찰일지’의 또 다른 예시. 이 외국인 유학생은 씨앗이 
발아하던 순간부터 새싹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매우 성실하게 기록했다. 

그러나 자신의 기숙사 방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북쪽을 향해 있었기에 새싹이 
잘 자라지 않아서 슬프다는 말과 함께 결국 관찰일지를 8일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식물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세세하게 
기록하였기에 온라인 동료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생들은 동료평가를 
통해 서로 일지의 내용을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식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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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20학년도 2학기 <영미 생태문학 읽기> 온라인 강의평가 결과 
중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소회이다. 구글폼을 이용한 설문에 14명의 
수강생 중 6명이 참여했다. 성공적인 협력학습을 위해서 교수자는 개별 
학습자의 연결고리로서 적절한 중재와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워크숍 발표회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관찰일지의 목표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중심적 사유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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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일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영미 생태문학 읽기>에서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마인드마이스터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
용하였을 뿐 아니라 ‘씨앗 관찰일지’처럼 온라인 워크숍과 동료평가를 혼합한 
수업 모델 또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지연 등이 성공적인 온라인 협업을 
위해 제시했던 세 가지 요소인 ‘구체적인 과업 제시’,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 

‘시의적절한 피드백 제공’을 실천하려고 애썼으며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림 9>에서 보듯 학기 말 강의평가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학생은 
교수가 피드백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어서 좋았다는 소회를 밝혔고, 두 번째 
학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조별 과제와 협업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으나 환
경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말했다. 그리고 온라인 발
표회에서 흥미로운 일지를 소개한 소수의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
었기에, 세 번째 학생은 워크숍에 대해 다소 “기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평
가했다. 이처럼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소외감은 교수자인 필자가 앞으로 협업과제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라고 생각한다. 

IV. 맺으며: 팬데믹과 “돌봄의 교수법”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곳곳에 보급되어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더불어 대학의 수업 또한 응
급의 단계를 벗어나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코로나 시국의 온라인 교육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되
어 장기적으로 많은 대학 연구자들의 수업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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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필자가 <영미시 입문>과 <영미 생태문학 읽기>에서 활용한 화이트보드, 

슬라이도, 마인드마이스터를 포함하여 카훗, 멘티미터, 소크라티브, 패들렛 등은 
팬데믹 이후의 대면수업에서도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을 유도하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에서 예이
츠의 「이니스프리 호도」라는 시를 강독한다고 상상해보자. 교수는 시를 해석
한 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감상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프
로젝터 화면을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별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팀프로젝트 관리를 도와주는 트
렐로(Trello)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이 파일을 공유하거나,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게시판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조원들의 글을 정리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협력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올린 게시글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댓글 형태로 
간단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덧붙여 단원 복습과 같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어
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카훗과 같은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수업이 퀴즈쇼처럼 흥미진진하게 변하기에 학생들의 몰입
도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교육
공학계의 교수법 연구와 함께 각 분과학문 분야에서도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사례공유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면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을 
온라인 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
로 활용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필자의 소속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수법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수강한 것이 온
라인 수업 설계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감 방법, 온라인 토론 운영 방법,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통해 수업내
용 피드백하기,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각종 디지털 도구의 활용법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설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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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법은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대면수업의 지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
이게 될 것이다. 필자는 <영미시 입문>과 <영미 생태문학 읽기>를 실시간 온라
인 강의로 진행하며 보스컬트가 제안한 “돌봄의 교수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필자가 익명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슬라이도를 즐겨 
사용한 주된 이유는 익명성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동시
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돌봄의 교수법”을 위해서는 익명성을 활용한 
소통 이외에도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 장애, 젠더(성평등), 언어, 지역성, 다문화, 

그리고 국제어 수업의 경우 인종과 국적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온라인 수업
의 설계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비단 응급 원격교
육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대면수업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의 목적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환경을 만드
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대학사회에서 “돌봄의 교수법”을 위한 구체적
인 방법론 연구와 다양한 수업사례의 공유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닌, 디지털 시
대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Notes
1) 자세한 통계자료는 유네스코의 홈페이지 개시된 「COVID-19: 대학의 재개방과 재고

하기: 유네스코 국제위원회의 고등교육에 관한 조사」(“COVID-19: Reopening and 
Reimagining Universities. Survey on Higher Education through UNESCO National 
Commissions”)를 보라. 이외에 팬데믹으로 인한 초중등교육계의 영향에 관한 전 지구
적 통계자료는 유니세프(UNICEF)의 보고서인 「COVID-19와 학교 폐쇄: 일 년간의 
교육 중단」(“COVID-19 and School Closures: One Year of Education Disruption”)을 참
고하라. 

2) 팬데믹 초기 온라인 교육으로의 긴급한 전환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겪은 혼란
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방대하다. 국외 연구의 경우, 2021년 출판된 린다 다니엘라
(Linda Daniela) 등의『팬데믹 시대의 원격교육: 쟁점, 의미, 그리고 최선의 실천』
(Remote Learning in Times of Pandemic: Issues, Implications and Best Practice), 로이 찬
(Roy Chan) 등의 『COVID-19 기간에 고등교육의 온라인 교수학습: 국제적 시각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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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Online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주디 맥킴(Judy McKimm)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시각: 
COVID-19 팬데믹의 영향』(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등을 참고하라.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인식의「대
학원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2020) 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의 비대면 교
육의 특징과 다양한 논쟁을 정리하였다. 이외에 교육공학 연구의 경우, 이지연 등의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의 도전과 과제」(2020), 홍성연 등의 「코로나19로 인
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2020), 조은순의 「포스트코
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육공학의 역할과 과제」(2020)를 참고하라. 

3) ‘팬데믹이 대학의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주제는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계자료와 학술논문이 전세계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지영 등의「코로
나19로 인한 비대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2021), 신소영 등의 「코
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 경험 분석: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2021), 샤넬 디파수필 등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대학생의 온라인 학습 현황」(2021) 등을 참고하라. 

4) 온라인 교육 이론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주로 
A.W. 베이츠(A.W. Bates)의 『디지털 시대에 가르치기』(Teaching in a Digital Age)와 
이지연 등의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의 도전과 과제」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이지연 등은 팬데믹 시대 한국의 온라인 교육이 과거와는 달리 전면적이고 비
가역적인 변화임을 지적하고 성공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맞춘 “차별화된 상호작용 설계”, “공동과업 수행과 협력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그리고 “교수자의 피드백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672-74). 

5)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던 한국의 
교육기관들은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실시간 수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수업의 질 하락, 등록금 반환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발생하였다. 이
에 대한 분석은 김상미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 기사 
분석」을 참고하라. 

6) 본 논문에서 온라인 영문학교육의 사례로 소개하는 필자의 <영미시 입문>과 <영미 
생태문학의 읽기> 두 교과목의 강의개요와 구체적인 수업계획표는 부산대학교 홈페
이지의 ‘학부수강편람’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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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rching for a “Pedagogy of Care”: 
The COVID-19 Outbreak and Challenges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Online in South Korea

Yugo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recently begun 

to offer online classe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Online education 

in the age of the pandemic can be best described what Charles Hodges calls 

“Emergency Remote Teaching” (ERT), a term that suggests the paradigm shift of 

instructional delivery during a crisis. This paper provides a case study that shows the 

challenges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online in South Korea. The move to ERT 

requires that instructors take more control of the cours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varying levels of digital fluency, especially 

in the use of educational tools for distant learning. By sharing my experience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course with emerging digital learning tools such as Zoom 

Whiteboard, Slido, and Mindmeister,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online 

teaching pedagogies in order to promote student interaction in the virtual classroom 

and manage effective collaborative learning. Ultimately, I suggest a “pedagogy of 

care” for online literature education in South Korea, emphasizing that instructors 

should be more attentive to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various social, economic, 

and emotional challenges in this uncerta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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